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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보도자료

보도시점 2026. 10. 12.(월) 08:00 배포 2026. 10. 12.(월) 08:00

한글과 한국어의 다음 100년을 논하다
- 10. 12. 국립중앙박물관에서 ‘한글날 제정 100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 ‘케이-컬처’ 세계 확산과 인공지능 시대에서의 한글과 한국어의 발전 방향 모색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 이하 문체부)는 (사)국어문화원연합회(회장 

김덕호)와 함께 10월 12일(월) 오후 1시 30분, 국립중앙박물관 소강당에서 

‘한글날 100년의 이정표-한글, 경계를 넘어 한국어의 미래를 열다’를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문체부 김영수 제1차관은 학술대회 현장을 찾아 

관계자들을 격려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케이-컬처’의 세계적인 확산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

이라는 변화 속에서 한글과 한국어가 나아갈 다음 100년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한국어가 세계의 언어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필요한 

전략과 함께 초거대 인공지능 시대에서의 한국어 데이터와 기술 경쟁력 

확보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한다. 

 

  학술대회는 한글학회 김주원 회장의 기조 강연으로 문을 연다. 김 회장은 

한글의 언어학적·문자론적 가치를 넘어, 한국의 경제 발전에 기여한 ‘한글의 

경제적 가치’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후 서울대학교 박진호 국어국문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을 진행한다. 

 한국어의 지속 가능한 확산·세계화 전략과 인공지능 시대 한글의 발전 방향 모색

  첫 번째 주제는 ‘한글의 다음 100년, 경계를 넘어 세계로’이다. 한국어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확산 체계를 구축하고, 

한국어가 세계적인 언어로 자리 잡기 위한 세계화 전략을 모색한다. 이를 

위해 옥스퍼드대학교 조지은 동양학부 교수가 ‘한류와 한글: 경계를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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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로’를 주제로, 옥스퍼드 영어 사전 속의 한국어 등 ‘글로벌 한국어’의 

형성과 발전 전략을 문화 다양성 관점에서 폭넓게 제시한다. 뒤이어 경희

대학교 안숭범 국어국문학과 교수 겸 케이 컬처-스토리콘텐츠 연구소장은 

‘한류의 새 지평: 한국 문화의 세계적 확산과 미래 전략’을 주제로 한류의 

전 세계적 소비와 확산이 한글의 세계화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한다.

  두 번째 주제는 ‘디지털 융합과 진화: 초거대 인공지능 시대의 한글과 

한국어’이다. 한국어가 디지털 생태계에서 주요 언어로 발전하기 위한 방향성을 

살펴본다. 이를 위해 연세대학교 김한샘 언어정보연구원 교수는 ‘인공지능 

시대, 한국어 말뭉치의 구축과 한글 처리의 진화’를 주제로, 엘지(LG) 이진식 

인공지능(AI)연구원 리더는 ‘자주적 인공지능(소버린 AI)과 국어 주권: 

한국형 거대언어모델(LLM)의 기술적 과제와 전망’을 주제로 고품질 한국어 

데이터와 자주적 인공지능 문제를 중점적으로 조명한다. 

  종합 토론에서는 박진호 교수가 좌장을 맡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임준호 책임연구원, 톡투미코리안 선현우 대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박종웅 

연구위원, 국립국어원 강미영 어문연구실장, 문체부 김은희 국어정책과장 등 

인공지능과 한국어 세계화, 국어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해 이번 학술대회 

주제와 향후 국어 정책 방향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 

  문체부 김영수 차관은 “한글날 제정 100주년을 맞이해 열리는 이번 학술

대회가 세계화와 인공지능 시대에 한글과 한국어가 세계와 소통하는 문자와 

언어로 성장해 나갈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붙임  학술대회 홍보 그림

담당 부서 문화예술정책실 책임자 과장 김은희 (044-203-2531)

국어정책과 담당자 사무관 한승만 (044-203-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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